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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

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99호)’이 통과

(시행일 2016년 6월 23일)되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

자 유치 소위 의료관광사업이 제도적인 지원 하에 본격적으

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외국인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산업육성 법

률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 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홍

보하고 있다[1]. 이 법은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

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

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5년마다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국제

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최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 이

에, 본 시론은 국제의료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불

가피하게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위험요인을 살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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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Overseas Medical Expansion and Foreign Patient Attraction Support”(legislation no. 13599), due to be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general meeting on June 23, 2016, will give institutionalized support 
and fully recognize the efforts for medical tourism—that is, the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ingress of foreign 
patients. However, before jumping into medical tourism, the failures of previous ventures in this field must be analyzed. 
The absence of specific goals and strategies, insufficient planning and analysis of feasibil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glocalization and marketing failures of previous projects are all areas in which improvement is advised. 
Further, overseas medical expansion is only possible when various considerations are examined, such as the influence on 
the domestic medical market, as well as plans for securing the management capacity to ensure economic feasibility and 
risk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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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작한 이

래 2013년 111개 의료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의료사업 국가별 프로젝트 진출현

황은 중국 38건, 미국 36건, 베트남 8건, 몽골 8건, 카자흐스

탄 5건. 아랍에미리트 2건, 러시아 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

기관규모 별 진출현황은 의원 66건, 병원급 22건, 상급병원 

15건, 종합병원 4건 등의 순이었다[3].

특히 2010년 이후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우리들병원 두바

이 진출, 서울대학교병원의 아랍에미리트 진출 등 다양한 성

공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

업실패와 손실이라는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4년 중국에 진출한 

SK아이캉병원의 경우, SK China가 중국 위생부, 예치과, 

초이스피부과, 탑성형외과, 새빛안과와 공동으로 운영하였

으나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2009년 철수하였다. 중국 상해에 

진출한 예메디칼과 우리들병원 역시 경영난과 현지 파트너

와의 갈등 등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두바

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0년 사업 시작 후 현지화 실패 

및 실적부진으로 3년 만인 2014년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한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현지사무소를 개설한 

현대아산병원(2009년 미국 LA, 2010년 뉴욕), 서울대학병

원(2008년 미국 LA) 그리고 서울성모병원(2010년 LA) 등은 

현지화 실패, 낮은 수익성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의 이해부족 

등으로 모두 철수하였다[3]. 

이러한 해외의료 진출 실패의 원인으로는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전략 부재,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미흡, 전반적인 해외진출사업 경험의 부재와 현지화 및 마케

팅 실패 등을 지적할 수 있다[3,4]. 결론적으로 한류 효과, 한

국의료의 근거 없는 우월성과 낙관론에 기대어 준비 없는 해

외의료진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현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진

출의료기관의 인허가 문제와 의료면허 인정문제, 진료 위주 

인력 파견과 경영으로 인해 기획 및 프로젝트 진행을 주도할 

전문 인력 부족, 해외진출 경험부족으로 운영 및 성장전략 

부재과 같은 사업역량 부족, 세계적인 의료수준대비 낮은 해

외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그리고 관련 국내 법제도의 미비 등이다.  

성공적인 국제의료사업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의료산업의 진출이 

초기단계이며 현지국 법제도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

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간 채널

을 활용한 의사면허인정, 비자 등의 문제해결은 정부가 주도

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의료기관의 

특성 상 해외진출사업 역량과 경험부족을 지원하기위한 기

관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전 과정에 걸쳐 사업발굴, 기획, 금

융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별 시장정

보 제공, 코리아메디컬홀딩스가 의료수출 및 컨설팅을 제공

하나 각 기능이 분리되어 의료기관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

하여 해외진출을 하는 방식은 수원국(개발도상국) 시장진출

에 대한 위험이 적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국에 국제보건사업을 지원 후에 지원된 관련 의료사업

과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기획하는 것은 사업 수주의 기회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무상 원조사업 이외에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아프리카협력기금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모색도 바람직하다. 동시에 해외의

료사업 진출 시 금융기관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며 수출입은행 주관의 대외경제개

발협력기금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5,6]. 마지막으로 해

외사업의 진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초기에는 현지 의료인 연

수 및 자문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병원 위탁경영 실시 및 

해외 네트워크와 사업경험이 풍부한 종합상사 혹은 건설사 

등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보건의

료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산

업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 세계 최고의 의료기

술, 효율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끌

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7]. 그러나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해외의료진출은 사업실패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실패사례

도 많다. 또한 의료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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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의료기관과 2,662명의 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어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이 국내 의료인력 수

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 해외진출사업은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

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위험성 관리를 위한 의료기

관의 경영역량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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